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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ulticultural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family visiting instructors. The subjects 

were 750 visiting instructors from 140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in Seoul, 6 metropolitan cities, 9 provinces, and 

other cities and counties.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percentages, Pearson's correlations, One-way ANOVA, 

Scheffé post-hoc test, independent t-test, and stepwise multi-regression using PASW 18.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subscales of multicultural efficacy according to the teaching experience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visiting instructor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trust 

in the relationships with multicultural families according to the teaching experience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visiting 

instructors. Meanwhile, the independent t-test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satisfaction regarding 

treatment and salary according to the assigned work. Second, the stepwise multi-regression models revealed that three 

subscales (job performance, trust in the relationships with the multicultural families, job aptitude) of job satisfaction were 

influenced by multicultural efficacy according to both the teaching experiences and assigned work, but this was no the case 

for satisfaction about treatment and salary. Regardles of teaching experience or assigned work, teaching efficacy in 

multicultural efficacy affected all subscales of job satisfaction except for satisfaction about treatment and salary. The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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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사회가 단일민족으로 구성되던 과거에서 벗어나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실제 2007년에 14만 2천가구이던 다문화 가족은 

5년 뒤에 53%나 증가해 26만 8천 가구에 이르렀다(Stati-

stics Korea, 2013). 최근 교육부는 2014년에 다문화가족 학

생은 7만명이 넘을 것이며 이는 전체 학생 수 대비 1%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발표했다(Ministry of Education, 2014). 

이렇듯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하나

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이다. 이는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동시에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벌이는 사회적공공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다문

화가족을 방문하여 아동과 양육자를 위한 방문교육 서비

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양성하는 것이

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9). 다문

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리

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결혼이민

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이들 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한

국어교육서비스, 아동양육 지원서비스, 임신 및 출산 지원

서비스, 자녀한글교육 지원서비스, 자녀교육, 가족상담, 지

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K. Kim, 2010). 

다문화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자녀생활 및 부모교육을 

담당하며 그들과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동시에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교육지도사는 일반 교사와는 다른 

특수 분야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업인으로 다문화사

회에 필요한 국가 정책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라도 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환경에서 어떤 감정 

상태를 지니는지 등의 직무만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무만족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Tiffin and 

McCormik(1965)는 직무에서 유래하는 욕구충족의 정도

를 직무만족이라고 정의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심리적․

물리적 환경에서 ‘직무에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

합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Lock(1976)에 의하면 직무

만족이란 개인의 직업 또는 직업경험의 평가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하며, Lee(1982)은 직무만족을 

직무환경이 조직 성원에게 갖게 하는 관심, 열의, 호의, 

기쁨 등과 같은 감정적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Park

(1996)은 직무만족을 직무수행 과정 혹은 직무수행 결과

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이며, 조직에서의 욕구나 기대

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식이라고 하였다. Moorman

(1993)은 직무만족을 정서적 직무만족과 인지적 직무만족

으로 구분하였는데, 정서적 직무만족은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 전반에 대해 정서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정도를 의

미하며, 인지적 직무만족은 보수, 근로시간, 연금 등과 같

이 직무와 관련된 제반 근무조건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직무만족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데 Lock(1976)는 직무, 보수, 승진, 감독, 인간관계의 다섯 

측면을 직무만족의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직무 자체가 얼

마나 흥미롭고 개인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가, 

실제 수령하는 급여나 부가급여가 자신의 노력이나 성과

에 대하여 적정하게 지급되고 상대적으로 공평하게 지급되

는가, 직무수행 성취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적절한가, 감독

자의 조직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는가, 동료들

간의 지원과 교류 등과 같은 인간관계가 존재하는가 등에 

따라서 직무만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

의에 근거한다면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만족도는 방문교

육지도사가 수행하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일에 대

해 느끼는 만족의 정도와 보수, 근로시간, 복리제도 등과 

같이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만족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직무만족도는 삶

의 만족도, 직무수행성과,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

다(Y. Kang, 2006; J. Lee & S. Lee, 2006; Y. Chae, 2005; 

Allen & Meyer, 1990). 직무란 개인의 차원에서는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인 수단으로서 기능 뿐 아니라 

성취감과 보람을 가져다주며, 조직의 차원에서는 조직의 

효율적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K. Kim, 2010). 

개인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가 자신의 직

무로 인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게 되면, 이는 교육의 직접

적인 대상인 아동의 발달과 정신적 안녕에 긍정적인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Jorde-Bloom, 1988)에서,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직무만족도 파악은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다문화가족 방

문교육지도사라는 특수 분야의 교사가 체감하는 직무만족

은 일반 교사의 직무만족과 그 특이성이 다를 수 있으므

로 이에 대한 기초 조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만족

은 다문화사회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게 될 뿐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정책의 성과와도 관

련이 되므로,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의 성공적 실행

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만

족과 관련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문

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는 미비

한 수준이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효능감과 직무

만족에 대한 Kim(2010)의 연구와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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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과 직무인식에 대한 Lee(2011)의 연구도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한국어교육서비스와 부모교육서비스를 제공하

는 방문교육지도사만을 대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녀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직무만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의 방문

교육지도사들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만족 수준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직무만족에 대한 많은 연구(Y. Kang, 2006; Y. Park, E. 

Kim, & E. Park, 2006)에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으로 자기효능감을 보고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직무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인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자신이 잘 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을 의

미한다(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더 많은 노력을 한다

(Bandura & Schunk, 1981). Bandura의 자기효능감 개념을 

교사의 직무 수행에 적용한 개념이 교수효능감이다. 교수

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쳐서 교수효능감이 높

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의 일관된 결과(S. 

Lee, 2007; J-Y, Chae, 2013; Labone, 2004; Wheatley, 2005)

로 미루어 볼 때,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효능감 역시 향상시켜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교

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유아의 능력을 고려하여 그들에

게 알맞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며, 유아가 목적에 도달하도록 격려함으로서 교사의 

교수목적에 달성하고자 노력한다(G. Lee, & Y. Kim, 2012). 

따라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높

은 수준의 교수효능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

면에서 다문화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다문화가족 유아

에 대한 교육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다문화 효능감이 파

악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 효능감이란 교사효능감을 확장시킨 개념으로 다

문화적 교육이나 지도 방법,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등

과 관련되어 교사가 느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Guyton & Wesche, 2005). 구체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문화적 

편견극복 능력이나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교수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말한다(J. Bae, & M. Kwon, 2011). 다문화 효능감

을 지닌 교사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수활동을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교육에 임하게 되고 이러한 자신

감이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

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는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

하고 있지만 일반 교사와는 대우 및 사회적 지위가 다른 

특수 분야의 교사이다. 특히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우리사

회에서 사회적 화합과 안정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을 지원

하는 이들이 담당하는 역할에 비해 실제적으로 이들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수준이다. 직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은 역할모호성과 관련이 되고 이는 또한 직무만족에 

부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된다(S. Park & S. Kim, 1995). 

그러나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역할이 모호한 상황

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직무만족도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K. Kim, 2010). 따라서 다문

화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지도사의 직무만족과 더불어 자신이 다문화가족 유

아를 잘 지원할 수 있다는 높은 수준의 다문화 효능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효능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의 확장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다문

화에 대한 자신의 편견극복 능력을 파악하고 극복하는 것

이 중요하며 뿐만 아니라 유아와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M. Park. 2013). 교사가 다양한 특성을 보

이는 다문화가정 유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양육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Park(2013)은 다

문화교육의 주체를 교사, 유아, 부모라고 인식한 교사가 

다문화교육 실행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다문화교육의 실행에서 부모와의 원만

한 관계는 직무만족과도 관련이 될 것이라 예측 가능하다. 

또한 다문화 수업에서 많은 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다양한 수업방식의 모색이나 학습자료 개발과 같은 수업

기능 요인임(Y. Chae, 2008)을 고려할 때 수업방식이나 

학습자료와 같은 요인과 직무만족의 관련성도 파악될 필

요가 있다. 다문화 효능감과 직무만족과의 관련성을 파악

하는 일은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지원 및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문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인 다문화가족 아동

과 부모의 사회적 안정과 안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안녕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만족과 다문화 효능감을 

파악하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

에서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효능감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에 대한 직무만

족도 역시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

하는 전국의 방문교육지도사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 관계

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경력이 많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다는 여러 선행

연구 결과(S. Lee, 2007; J. Jun, 2013; S. Han & M. Im, 

2003)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경우 역시 

관련 경력이 많을수록 다문화 효능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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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경력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K. Shin, 2013; J. Jun, 2013; S. Cho, 

2005)가 공존하는 실정이므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

사의 경우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는 자녀생활서비

스 및 부모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 아직까지 기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문화가족 방

문교육지도사의 담당업무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다문화효

능감의 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과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

부가 일거양득의 결과를 얻고자 마련한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지도사의 양성사업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정된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경력과 

담당업무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과 직무

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경력과 

담당업무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서울 및 6개 광역시, 9개 도 및 시군구 등 전국 140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방문교

육지도사 전체 784명 가운데 750명이 본 연구의 대상이었

다. 99.5%가 여성이었고, 연령으로는 40-50세 미만이 52.7%

로 가장 많았으며 50세 이상이 34.5%로 그 다음을 차지해 

40세 이상이 전체 87.2%로 지도사의 연령은 높은 편이었

다. 97.4%가 전문대 졸업 이상이었으며, 84.8%가 아동학 

및 아동복지 계열의 전공자였다. 담당업무로는 자녀생활

서비스만 담당하는 지도사는 22.3%인 반면 부모교육까지 

담당하는 지도사는 77.7%였다. 방문교육지도사의 경력은 

1년 미만이 25.2%, 1-2년이 15.5%, 2-3년 미만이 21.3%, 

3-4년이 13.5%, 4년 이상이 24.5%였다. 담당 아동수는 1명

인 경우는 59.0%였으며, 32.5%가 2명을 담당하고 있다. 

담당 아동의 연령을 복수응답한 결과 5세 유아인 경우가 

65.5%로 가장 많았고, 초등 저학년이 59.0%, 3-4세 유아는 

18.5%, 초등 고학년이 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직무만족도

Bently and Rempel (1970)이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측정

하기 위해 개발한 Purdue Teacher Opinionnaire(PTO) 

16문항을 K. Cho(2005)가 번안하였고, 이를 K. Lee(2011)이 

17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나는 직무

에 만족하여 일을 하고 있다’ 등의 직무성과에 관한 5문

항, ‘나의 능력과 업무력에 비해 현재의 보수는 적당하다

고 생각한다’ 등의 대우 및 보수만족도에 관한 2문항, ‘대

상아동의 주양육자는 나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신뢰한

다’ 등의 다문화 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에 관한 3문

항, ‘현재 나의 직무는 나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직무적성에 관한 7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

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Likert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Cronbach의 ɑ 계수는 하위요인 순서대로 .64, .84, .81, .87

이다.

2) 다문화 효능감

Guyton and Wesche(2005)가 개발한 다문화적 효능감 

척도(Multicultural Efficacy Scale: MES)는 35문항으로 구

성 되어 있으나 Y. Chae(2008)가 다문화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및 신념에 관한 항목을 제외하고 효능감에 관련된 

문항 20개 가운데 국내 실정에 맞는 15개 문항을 선택하

여 4개의 하위요인으로 수정⋅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4개의 하위요인은 ‘나는 아동들이 다른 민족 집단의 가치

관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등의 교

수활동 효능감 관련 5문항, ‘나는 아동들이 다문화에 대한 

자신의 편견극복 능력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등의 편견극복 능력 관련 4문항, ‘나는 다문화적 수

업에 적합한 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등의 교수자료 개발 

효능감 관련 3문항, ‘나는 다문화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회

적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등의 다문화 가족의 고충 이해 

정도와 관련 3문항 등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Likert 형식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Cronbach의 ɑ 계수는 하위요인 순서

대로 .82, .81, .78, .80이다.

3. 연구절차

한국건강진흥원의 시스템을 통하여 전국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784부가 모두 회

수되었으나 이 가운데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34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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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 SD M SD

Multicultural Efficacy

Teaching 4.20 .50

4.01 .52
Prejudice Overcome 3.95 .58

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3.84 .65

Understanding Difficulty of Multicultural Family 4.01 .62

Job Satisfaction

Job Performance 4.31 .55

3.78 .45
Satisfaction of Treatment & Salary 2.19 .89

Trust in Relationship with Multicultural Family 4.42 .54

Job Aptitude 4.22 .57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Multicultural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Family Visiting Instructors
(N=750)

외하고 총 750부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PASW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다문화 방문교사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

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경력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일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담당업무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다문화 방문교사의 

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 및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모델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

립변인들간의 상관관계가 회귀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

내는 다중공선석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

tor: VIF)를 통해 살펴보았고, Durbin-Watson의 통계 값

으로 잔차 간의 상호독립성에 관한 가정을 판단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경력과 담당업무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차이

다문화 방문교사의 경력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과 직무

만족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다

문화 효능감과 직무만족도는 하위요인별로 평균값을 알

아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저 다문화 효능감에 있

어서는 교육과 관련된 교수활동 효능감이 다른 하위요인

에 비해 가장 높은 것(M=4.20, SD=.50)으로 나타났으며, 

교수자료 개발 효능감이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낮게 나타

났다(M=3.84, SD=.65).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다

문화 효능감의 전체 평균은 4.01(SD=.52)이었다. 직무만

족도와 관련해서는 다문화 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M=4.42, SD=.54), 자신의 직

업에 대한 대우 및 보수 만족은 보통의 수준보다 낮은 것

(M=2.19, SD=.89)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서도 가장 낮았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직

무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3.78(SD=.45)이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경력에 따른 다문화 효능

감과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보

았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우선 전반적으로 보았

을 때, 다문화 효능감에 있어서 경력이 적은 집단은 경력

이 많은 집단에 비해 모든 하위요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다문화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교수활동 효능감(F=8.70, p< 

.001), 편견극복 능력(F=6.30, p< .001), 교수자료 개발 효능

감(F=4.21, p< .05), 다문화 가족의 고충 이해정도(F=6.81, 

p< .001) 등 4개 하위요인 모두 지도사의 경력에 따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 교수

활동 효능감 효능감의 경우, 경력이 1년 미만인 집단(M=

4.03, SD=.55)이 2-3년 미만(M=4.23, SD=.45), 3-4년 미만

(M=4.32, SD=.49), 4년 이상인 집단(M=4.30, SD=.46)에 비

해 다문화 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관련 

편견극복 능력에 대한 효능감과 관련해서는 경력이 1년 미

만인 집단(M=3.81, SD=.59)이 3-4년 미만(M=4.05, SD=.54), 

4년 이상인 집단(M=4.08, SD=.54)에 비해 낮은 효능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교수자료 개발 효능감의 

경우, 경력이 1년 미만인 집단(M=3.69, SD=.65)이 4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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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s

Less than 

1yr.

M(SD)

1-2 yrs.

M(SD)

2-3 yrs.

M(SD)

3-4yrs.

M(SD)

More than 

4yrs.

M(SD)

F

Multicultural 

Efficacy

Teaching 4.03(.55)
a

4.16(.49)
ab

4.23(.45)
b

4.32(.49)
b

4.30(.46)
b

8.70***

Prejudice Overcome 3.81(.59)
a

3.89(.59) 3.95(.57) 4.05(.54)
b

4.08(.54)
b

6.30***

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3.69(.65)
a

3.80(.62) 3.82(.65) 3.89(.70) 3.96(.62)
b

4.21*

Understanding Difficulty of Multicultural Family 3.88(.66)a 4.04(.57) 4.04(.60) 4.20(.64)b 4.18(.58)b 6.81***

Job 

Satisfaction

Job Performance 4.21(.52) 4.32(.46) 4.31(.69) 4.34(.59) 4.39(.47) 2.36

Satisfaction of Treatment & Salary 2.19(.86) 2.25(.91) 2.22(.90) 2.09(.90) 2.17(.91) .53

Trust in Relationship with Multicultural Family 4.30(.53)
a

4.47(.51) 4.40(.55) 4.48(.56) 4.49(.51)
b

3.58*

Job Aptitude 4.13(.56) 4.26(.51) 4.20(.55) 4.25(.65) 4.28(.57) 1.64

*p < .05, ***p < .001
†a,b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ame letters.

Table 2. Difference in Multicultural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According to Teaching Experiences of Multicultural 

Family Visiting Instructors (N=750)

Independent Variables
for child & parents

M(SD)

for child only

M(SD)
t

Multicultural 

Efficacy

Teaching 4.19(.51) 4.22(.49) -.63

Prejudice Overcome 3.96(.57) 3.94(.59) .38

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3.83(.64) 3.85(.70) -.33

Understanding Difficulty of Multicultural Family 4.04(.61) 4.12(.64) -1.59

Job 

Satisfaction

Job Performance 4.31(.56) 4.31(.52) .12

Satisfaction of Treatment & Salary 2.23(.91) 2.04(.78) 2.32*

Trust in Relationship with Multicultural Family 4.43(.52) 4.37(.58) 1.32

Job Aptitude 4.22(.56) 4.22(.59) -.03

*p < .05

Table 3. Difference in Multicultural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According to Assigned Work of Multicultural 

Family Visiting Instructors (N=750)

인 집단(M=3.96, SD=.62)에 비해 효능감은 낮았다. 마지

막으로 다문화 가족의 고충 이해정도와 관련된 효능감의 

경우, 경력이 1년 미만인 집단(M=3.88, SD=.66)이 3-4년 

미만(M=4.20, SD=.64), 4년 이상인 집단(M=4.18, SD=.58)

에 비해 낮은 효능감을 갖고 있었다. 

한편 경력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경우, 다문화가족으로

부터 받는 신뢰 정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F=3.58, p< .05)를 보였으며,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경력이 1년 미만인 

집단(M=4.30, SD=.53)이 4년 이상인 집단(M=4.49, SD=.51)

에 비해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담당업무에 따

른 다문화 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독립표본 t 검

증을 통해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녀

생활서비스와 부모교육서비스를 동시에 담당하거나 자녀

생활서비스만을 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문화 효능

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직무만족도의 경우, 유일하게 대우 및 보수 만족도에 대

한 만족에 있어서 자녀생활서비스와 부모교육서비스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M=2.23, SD=.91)가 자녀생활서비스

만 담당하는 경우(M=2.04, SD=.78)보다 만족도가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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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Multicultural 

Efficacy

1. Teaching 1.00

2. Prejudice Overcome .74** 1.00

3. 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68** .75** 1.00

4. Understanding Difficulty of Multicultural Family .62** .65** .71** 1.00

Job 

Satisfaction

5. Job Performance .48** .43** .42** .36** 1.00

6. Satisfaction of Treatment & Salary .03 .07 .07 .02 .17** 1.00

7. Trust in Relationship with Multicultural Family .51** .45** .45** .41** .57** .08* 1.00

8. Job Aptitude .47** .42** .41 .37** .79** .22** .51** 1.00

**p < .01

Table 4. Intercorrelations between Multicultural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Family Visiting Instructors

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경력 및 담당업무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방문교사의 다문화 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하위요인별로 상관관계

를 살펴보았다(<Table 4> 참조). 그 결과, 다문화 효능감

의 4개 하위요인 모두 직무만족도의 하위 요인 중 하나인 

대우 및 보수 만족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수자료 개발 효능감 역시 직무적성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

는 .8 ~ .79로 각각 정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모든 상관

관계 계수는 유의수준 .05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만족도의 4개의 하위요인 

가운데 다문화 효능감의 하위요인과 각각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은 대우 및 보수 만족을 제외하고 직무

성과, 다문화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 직무적성 등

의 3개의 직무만족도 하위요인 별로 경력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의 4개 하위요인(교수활동 효능감, 편견극복 능력, 

교수자료 개발 효능감,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이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다문화 방문교육 지도사

의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

문화 효능감은 교수활동 효능감(β=.32, p<.001), 교수자료 

개발 효능감(β=26, p< .001)의 순이었고, 전체 28%의 설

명력(F=58.43, p< .001)을 보였다. 다문화가족으로부터 받

는 신뢰 정도에는 교수활동 효능감(β=.37, p<.001), 교수

자료 개발 효능감(β=22, p< .001)만이 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 29%의 설명력(F=36.50, p< .001)을 보였다. 직무적성

에는 교수활동 효능감(β=.49, p<.001)만이 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 24%의 설명력(F=53.77, p< .001)을 보였다. 경

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성과, 다문화가

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 및 직무적성에 교수활동 효능

감(β직무성과=.45, p<.001; β다문화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51, 

p<.001; β직무적성=.40, p<.001)만이 영향을 미쳤고, 각각 순

서대로 20%(F=27.75, p< .001), 26%(F=39.14, p< .001), 16%

(F=21.50, p< .001)의 설명력을 보였다. 경력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직무성과와 다문화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에는 교수활동 효능감(β직무성과=.37, p<.001; β다문화

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55, p<.001)만이 영향을 미쳤고, 각

각 순서대로 14%(F=24.60, p< .001)와 29%(F=62.63, p< 

.001)의 설명력을 보였다. 직무적성에는 다문화가족의 고충 

이해 정도(β=29, p< .001), 교수활동 효능감(β=26, p< .001)

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고, 전체 24%(F=22.93, p< .001)의 

설명력을 보였다. 경력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직무

성과와 다문화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에는 각각 교

수활동 효능감(β직무성과=.13, p<.001; β다문화가족으로부터 받는 신

뢰 정도=.26, p<.001)과 교수자료 개발 효능감(β직무성과=.41, 

p<.001; β다문화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27, p<.001)만이 영향

을 미쳐 총 33%(F=23.62, p< .001), 37%(F=28.90, p< .001)

의 설명력을 보였다. 직무적성에 대해서는 순서가 바뀌어 

교수자료 개발 효능감(β=30, p< .001), 교수활동 효능감(β

=.26, p<.001)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고, 25%의 설명력

(F=16.34, p< .001)을 보였다.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성과에 교수활동 효능감(β=.36, p<.001), 교수자료 개

발 효능감(β=23, p< .001)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고, 전체 

29%의 설명력(F=35.85, p< .001)을 보였다. 다문화가족으

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와 직무적성에는 각각 교수활동 효

능감(β다문화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43, p<.001; β직무적성=.48, 

p<.001)만이 영향을 미쳤고, 각각 순서대로 18%(F=39.39, 

p< .001)와 23%(F=51.39, p< .001)의 설명력을 보였다. 각 

회귀모형의 VIF, Durbin-Watson값은 모두 적합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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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

ence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B β R

2
adj.R

2
F VIF

Durbin-

Watson

less 

than 

1yr.

Job Performance
Teaching .29 .32 .26 .25

58.43*** 2.00 2.11
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21 .26 .29 .28

Trust in Relationship 

with Multicultural 

Family

Teaching .29 .37 .27 .27

36.50*** 1.99 2.17

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21 .22 .30 .29

Job Aptitude Teaching .50 .49 .24 .24 53.77*** 1.00 1.98

1-2yrs.

Job Performance Teaching .42 .45 .21 .20 27.75*** 1.00 1.70

Trust in Relationship 

with Multicultural 

Family

Teaching .53 .51 .26 .26 39.14*** 1.00 1.96

Job Aptitude Teaching .43 .40 .16 .16 21.50*** 1.00 1.75

2-3yrs.

Job Performance Teaching .57 .37 .14 .14 24.60*** 1.00 2.04

Trust in Relationship 

with Multicultural 

Family

Teaching .66 .55 .30 .29 62.63*** 1.00 1.80

Job Aptitude

Understanding Difficulty of 

Multicultural Family
.27 .29 .21 .20

22.93*** 1.63 2.03

Teaching .31 .26 .25 .24

3-4yrs.

Job Performance
Teaching .46 .13 .30 .29

23.62*** 1.75 2.05
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22 .26 .34 .33

Trust in Relationship 

with Multicultural 

Family

Teaching .46 .41 .34 .37

28.90*** 1.75 2.05

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22 .27 .39 .37

Job Aptitude
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28 .30 .23 .22

16.34*** 1.76 1.88
Teaching .35 .26 .27 .25

more 

than 

4yrs.

Job Performance
Teaching .36 .36 .27 .26

35.85*** 1.80 1.86
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17 .23 .30 .29

Trust in Relationship 

with Multicultural 

Family

Teaching .47 .43 .19 .18 39.39*** 1.00 2.09

Job Aptitude Teaching .58 .48 .23 .23 51.39*** 1.00 1.94

***p < .001

Table 5. Influences of Multicultural Efficacy on Job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Family Visiting Instructors According 

to Teaching Experience Period

모델의 기준에 부합하였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의 담당업무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와 같다. 자녀생활서비스와 부모교육서비스까지 담당

하는 경우, 직무성과, 다문화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 

및 직무적성에 각각 교수활동 효능감(β직무성과=.31, p<.001; β

다문화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40, p<.001; β직무적성=.30, p<.001), 

편견극복 능력(β직무성과=.21, p<.001; β다문화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18, p<.001; β직무적성=.22, p<.001)의 순으로 영향을 미

쳤고, 순서대로 24%(F=87.91, p< .001), 30%(F=115.61, p< 

.001), 23%(F=80.81, p< .001)의 설명력을 보였다. 자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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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nged 

work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B β R

2
adj.R

2
F VIF

Durbin-

Watson

for child 

& 

parents

Job Performance
Teaching .34 .31 .23 .22

87.91*** 2.31 1.92
Prejudice Overcome .21 .21 .24 .24

Trust in Relationship 

with Multicultural 

Family

Teaching .41 .40 .28 .28
115.61** 2.29 1.98

Prejudice Overcome .16 .18 .30 .30

Job Aptitude
Teaching .32 .30 .21 .21

80.81*** 2.23 2.03
Prejudice Overcome .21 .22 .23 .23

for child 

only

Job Performance
Teaching .33 .31 .23 .23

26.45*** 1.85 2.16
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18 .25 .26 .25

Trust in Relationship 

with Multicultural 

Family

Teaching .37 .32 .20 .20
39.14*** 1.85 1.94

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16 .20 .23 .22

Job Aptitude Teaching .60 .49 .24 .23 46.16*** 1.00 1.95

**p < .01, ***p < .001

Table 6. Influences of Multicultural Efficacy on Job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Family Visiting Instructors According 

to Assigned Work

서비스만 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성과, 다문화가족으로

부터 받는 신뢰 정도에 각각 교수활동 효능감(β직무성과=.31, 

p<.001; β다문화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32, p<.001), 교수자료 

개발 효능감(β직무성과=.25, p<.001; β다문화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

=.20, p<.001)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순서대로 25%

(F=26.45, p< .001)와 22%(F=39.14, p< .001)의 설명력을 

보였다. 직무적성에는 교수활동 효능감(β=.49, p<.001)만

이 영향을 미쳤고, 23%(F=46.16, p< .001)의 설명력을 보

였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경력과 담당

업무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차이와 다문

화 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 및 6개 광역시, 9개 도 및 시

군구 등 전국 140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방문교육지도사 750명

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와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경력에 따른 다문

화 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먼저 다문화 효능감에 있어서 경력이 적은 

집단과 경력이 많은 집단은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점수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Lee and Hong(2009)의 경력

이 높을수록 다문화교육을 더 잘 실시한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그러나 Lee and Song(2008)의 교사의 다

문화교육 신념은 경력이 짧을수록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

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아서 경력 뿐 아니라 교사의 개인

적 특성과 관련된 다른 변인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방

문교육지도사라는 직무를 수행하며 겪는 시행착오를 통

해 직무에 대한 파악이 향상되며 이로 인해 효능감이 향

상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 효

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고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사가 이직을 하지 않

고 지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

야 할 것이다. 이는 곧 방문교육서비스의 효과성을 거두

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방문교육지도사가 느끼는 대우 

및 보수 만족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직무만족 하위요인보

다 낮게 나왔고, 경력에 따른 차이도 없으며, 다문화 효능

감과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는 정부가 성공적인 정책

을 수행하기 위해 주목해야 될 사항이다. 다문화가족 방

문교육지도사 양성사업은 주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지원정책사업인데, 이는 단순히 경력단

절여성들이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시적인 일회성 지원

정책사업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효과의 지속

성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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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교육지도사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다문화가족 아동 

및 부모 모두가 만족을 느끼는 실효성 있는 결과를 이루

어내기 위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직무만족도의 경우, 직무성과, 대우 및 보수 만족, 

직무적성은 경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다문화

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으며, 경력이 1년 미만인 집단이 4년 이상

인 집단에 비해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방

문교육지도를 실행하면서 대상아동의 주양육자와 교육활

동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교환하며 협조할 수 있는 노하

우가 쌓이게 되고 이러한 노하우는 주양육자로 하여금 방

문교육지도사에 대한 신뢰를 이끌게 되면서 방문교육지

도사의 직무만족을 높이게 된다. 방문교육지도사가 다양

한 특성을 보이는 다문화가정 유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양육자의 도움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의 주체는 교사, 유아, 부모임을 인식한 

교사가 다문화교육 실행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한 

Park(2013)의 연구결과를 고려한다면, 다문화 방문교육에

서 주양육자가 방관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프로

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 부모의 문화적 다양

성은 훌륭한 교육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활

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역시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를 제외한 직무만

족의 하위 요인은 경력에 따라서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Kim(2010)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와 다른 영역의 직

무를 담당하는 보육교사(S. Cho, 2004), 장애유아 통합 유치

원 특수교사(K. Cho, 2005)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그러나 유치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를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한 Seo and Lee(2002)

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장기근속자의 경우, 직무에 대한 숙련도와 자신

감이 높아지며, 보다 높은 지위가 보장되어 높은 보수와 

조직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직무만족도를 

갖는다고 할 때,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는 최근에 실시된 

사업이라 연구 대상자가 비교적 짧은 근무 경력을 소지하

고 있을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는 매년 계

약이 갱신되는 비정규직이며 연령에 따라 직급이나 보수

가 올라가는 직종이 아니므로(K. Kim, 2010), 대우 및 보

수 만족에 대한 직무만족에 차이가 없다는 점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직무성과, 직무적성이 경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는 다문화 방문교육

지도사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직업적성이 맞는 사람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방문교육지도사라는 직무에 만

족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직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고 적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직무에 임하

고 있는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가 더욱 발전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이 마련된다면 이들의 직무만

족은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들의 직무만

족은 방문교육지도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문

화가족 유아와 부모의 삶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

을 것이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담당업무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살

펴본 결과, 자녀생활서비스와 부모교육서비스를 동시에 

담당하거나 자녀생활서비스만을 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

도 다문화 효능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직무만족도의 경우, 유일하게 대우 및 보

수 만족도에 대한 만족에 있어서 자녀생활서비스와 부모

교육서비스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자녀생활서비스만 

담당하는 경우보다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담당업무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경우, 대우 및 보수

에 대한 만족에 있어서 자녀생활서비스와 부모교육서비

스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자녀생활서비스만 담당하는 

경우보다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방문교육 지도사가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까지 담당하면

서 수입이 더 많아진 결과는 아닐까라는 유추를 해 볼 수 

있다. 

둘째,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의 경력에 따른 다문화 효

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다문화 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효능감이 직

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S. Lee, 2007; J.-Y. 

Chae,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경력

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이 직무만족의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다문화 방문교육지도

사의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 효능감은 교수활동 효능감, 교수자료 개발 효능감

이었고, 다문화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에는 교수활

동 효능감, 교수자료 개발 효능감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적성에는 교수활동 효능감만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방문

교육지도사의 경우에는 직무성과, 다문화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 및 직무적성에 교수활동 효능감만이 영향

을 미쳤다. 경력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방문교육지도사

의 경우, 직무성과와 다문화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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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교수활동 효능감만이 영향을 미쳤고, 직무적성에는 

다문화가족의 고충 이해 정도, 교수활동 효능감이 영향을 

미쳤다. 경력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직무성과와 다

문화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 직무적성에 교수활동 

효능감과 교수자료 개발 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성과에 교수

활동 효능감, 교수자료 개발 효능감이 영향을 미쳤고, 다

문화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와 직무적성에는 교수

활동 효능감만이 영향을 미쳤다. 경력에 따라서 직무만족

도의 하위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 효능감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교수활동 효능감과 교수자

료 개발 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특히 

교수활동 효능감은 경력에 관계없이 대우 및 보수만족을 

제외한 직무만족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에 따라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다문화 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집단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

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역사가 짧고 그마저도 

이직이 잦아 장기근속자와 경력이 짧은 방문교육지도자

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경력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없이 교수활동 효능감과 교수자료 개발 효능감

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점

이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교수활동에 대한 자

신감과 믿음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으로 이어지므로 

이들이 교수활동에 대한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

한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사를 대

상으로 한 Bae and Kwon(2011)는 기관의 풍부한 다문화

교육 관련 자료가 교사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Chae(2008)는 다문화 수업에서 많은 예비교

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다양한 수업방식의 모색이나 

학습자료 개발과 같은 수업기능 요인임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에게 풍부한 

다문화교육 관련 활동자료와 교수방법에 대한 교육이 제

공된다면 이들의 다문화 교육의 실행 능력의 증진이 이루

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의 담당업무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생활

서비스와 부모교육서비스를 모두 담당하는 지도사의 경

우, 직무성과, 다문화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 및 직

무적성에 교수활동 효능감, 편견극복 능력이 영향을 미쳤

다. 자녀생활서비스만을 담당하는 지도사의 경우에는 직

무성과, 다문화가족으로부터 받는 신뢰 정도에 각각 교수

활동 효능감, 교수자료 개발 효능감이 영향을 미쳤다. 직

무적성에는 교수활동 효능감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담당업무에 따라서 이들

에게 요구되는 다문화 효능감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자녀생활서비스와 부모교육서비스를 담당하

는 지도사는 교수활동 효능감에 더하여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부모까지 모두 수용해서 자신의 직무

를 잘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자녀생활서비스

만을 담당하는 지도사는 교수활동 효능감과 더불어 교수

자료 개발에 대한 자신감이 수반될 때 직무에 대한 만족

이 커진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가 담당하

는 업무에 따라서 지원해야 하는 요인과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력 또는 담당업무에 상관없이 교수활동 효능감은 대

우 및 보수만족을 제외한 직업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의 직업만족도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의 양성과정과 

보수교육과정을 활성화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수활동 

효능감에 대한 이론 및 실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이루고 다문화 방문교육지도

사의 심리적, 물질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교

수자료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활용법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사의 발달에 사회적, 정서적 지지를 

해 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

문화 방문교육지도사를 위한 멘토링 서비스의 제공 역시 

모색해 볼 가치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다문화가족 방문교

육서비스에 종사하는 지도사의 다문화 효능감을 높여 직

무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결국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

스 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길이며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

서는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만족과 다문화 효능

감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전수 조사라는 특성으로 인해 현

재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만족과 다문화 효능감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제시

하고 있다. 둘째,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 효능감의 구체적 하위 요인을 파악

하여 이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또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적응과 사회적 안

녕에 대한 방안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

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족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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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들의 직무만족과 다문화 효능감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를 통한 양적인 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후속 연구

에서는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만족과 다문화 효

능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면담이나 반성적 저널을 수집하여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

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다문화 효

능감 이외에도 교사 내․외적 다양한 요인을 탐색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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